
1910년� 100만명�한국인�선교�위한�포스터와�죄짐,� 그리고�복음

  1910년 뉴욕에서 제작된 한국에서 백만명 영혼  
  구원을 위한 캠페인 포스터가 코끝을 찡하게 합  
  니다. 한글 번역 <성령 얻는 길>에 제시된 말씀  
  을 보면서, 100년 전 한국인들이나 당시의 미국  
  인들, 오늘 날의 우리들 모두가, 시대와 민족을   
  초월하여 머리되시는 중보자 그리스도와 복음 안  
  에서 한 믿음으로 주 안에서 하나되었음을 확인  
  하게 됩니다.

  “한국에 기부하는 1달러가 비슷한 사역 영역에서  
  미국에서 10달러 기부로 이루어지는 일만큼을 성  
  취한다.”는 말 속에서 당시 크리스천들의 신실한  
  믿음과 헌신에 감사하게 됩니다. 미혼 신학 대학  
  원생 1명 1년간 지원을 위한 700달러 모금, 기혼  
  자는 1,200달러 모금 계획과 같이 선교 계획과   
  실행이 매우 구체적인 것도 인상적입니다.

풍토병으로 가족을 잃어가면서 우리나라 복음화를 위해 헌신한 선교사들 뿐만 아니라 어쩌
면 힘에 넘치도록 이들을 위해 기도하고 헌금한 본토의 많은 우리의 믿음의 지체들 덕분에 
오늘 날 우리는 풍요로운 복음의 열매들을 만끽하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포스터 모금계획에서, 교회와 영혼의 구원 뿐만 아니라, 고등학교, 병원 등의 유지와 설립
을 위해 구체적인 모금 계획을 제시하는 것과 같이, 복음은 개인과 교회를 넘어 가정과 학
교 사회 전체를 그리스도께로 돌아오게 하는 개혁의 능력이 됩니다. 오늘날 우리 사회와 
문화가 가지고 있는 대부분의 경건하고 좋은 가치들은 성경적 원리에서 나왔음을 또한 보
게 됩니다.

  선교사들이 보았던 1910년 당시 한국의  
  실정은, 그림에서와 같이 한국인들이 지  
  고 있었던 무거운 짐으로 대표됩니다. 첫  
  번째 짚 무더기를 지고 있는 그림 설명에  
  서와 같이 당시 한국인들은 불교, 유교,   
  귀신들, 미신 그리고, 죄의 짐을 지고 있  
  다고 말합니다. 한국인 스스로 이 짐을   
  벗어 버릴 수 없고 그리스도께로 인도하

는 메시지를 통해 죄의 짐을 벗는 추수를 하는 선교에 동참할 것을 호소합니다. 이러한 분
들의 기도와 헌신 덕분에 오늘 우리는 < 죄짐 맡은 우리 구주 > 찬송을 감사함으로 부르
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 돼지를 장터에 지고 가는 그림 설명에서, 당시  
 한국인들이 필요한 경제적인 짐뿐만 아니라 일한 수학을  
  땅 주인에게 돌려야 하고, 사회적으로 법률적으로 핍박  
  받으면서 지고 있는 짐도 같이 말합니다. 그리고 그 선  
  교사는 우리 민족과 같은 위치에 서서 함께 공유되는 죄  
  를 그리고 함께 공유되는 우리의 구세주를 전하고자 했  
  습니다. 장터에 돼지를 매고 간 신자가 하나님의 사랑과  
  우리의 짐들을 그리스도께 맡기기를 권면하는 선교사가  
  되기를 바랬습니다.

  돼지를 장터에 지고 가는 그림 설명에서, 당시 한국인들  
  이 지고 있는 짐이 16세기 이전 유럽인들이 지고 있었  
  던 짐들과 비슷하다는 것에 공감하게 됩니다. 마찬가지  
  로 16세기 종교 개혁이 한국에서도 불과 100여 년 전에  
  비슷한 모습으로 나타났음을 또한 보게 됩니다. 

16세기 이후 현재까지 서구가 근현대적인 도전 가운데 현재의 교회의 모습에 이르렀다면, 
우리는 유럽이 경험한 500년의 영향을 불과 100년 미만 기간 동안 한꺼번에 겪고 있습니
다. 16세기 종교 개혁을 100년 전 경험하기 시작한 우리는, 서구의 모습에서 반면교사를 
포함한 많은 교훈을 얻어 오늘 날의 한국 교회를 더욱 풍요롭게 개혁해야 하고, 백여 년 
전 우리를 도왔던 선교사들과 믿음의 지체들의 기도와 헌신처럼 그러한 도움이 필요한 지
구촌의 모든 지체들을 위해 우리도 기도와 헌신에 더욱 열심을 다하기를 소원하고 기도드
리게 됩니다. 아멘.


